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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 11. 27.(수)

14:00

K-뷰티, 부처협업·민관협력으로 
국민편의·수출지원 두 마리 토끼 잡았다

   - 법제처-식약처,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공동 수상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1월 26일(화),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4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공동 수상했다고 밝혔다.

   *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관, 범부처를 대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직문화 혁신의 범정부적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

  법제처와 식약처는 화장품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장벽의 극복을 위해 

협업하여 글로벌 규제 정보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접근성을 높이고, K-화장품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당 상을 수상하였다.

  법제처와 식약처는 올해 5월 ‘화장품 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세계 각국의 화장품 법령·규제 정보를 법제처의 세계

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와 식약처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조화센터

(helpcosmetic.or.kr)**를 통해 공동 제공하였다. 식약처가 실시한 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법제처가 수출 대상 주요 15개 국가***의 필수 화장품 

법령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한 것이다.

    * 영세·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만2천여 건의 해외법령 원문 및 

번역본, 맞춤형 법령정보,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등 제공

   **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인허가 규정, 각 국가의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 정보, 각종 교육자료 등 제공

  *** 뉴질랜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태국, 필리핀, 호주,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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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와 식약처의 협업을 통해 두 부처의 특화된 장점을 

살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화장품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경진대회 수상이 부처 간 협업 문화를 확산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 지원을 위해 식약처와 법제처가 

적극 협력하여 각각 규제 분야, 법제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며, “올해 3분기까지 화장품 수출액은 74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만큼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선진화와 

규제외교 등 다방면으로 수출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법제처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원 국가와 제공 대상 법령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우수한 국산 화장품의 수출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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